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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입가격 “사상최고” 갱신
7월 프로판 905달러에 부탄 950달러 … 8월 공급가격 인상 도미노

배럴당 150달러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의 고공비행에 맞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가

격도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이 오르면 수입기업들은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국내 LPG 공급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

조여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7월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7월 LPG 수입가격은 톤당 프로판가스는 905달러, 부탄가스는 950달러로 사상 최

고가를 기록했다.

6월에 비해 프로판가스는 10달러, 부탄가스는 30달러 오른 것이다.

7월 LPG 수입가격의 추가상승에 따라 8월 국내 LPG공급가격은 환율 등 기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kg당 

20-30원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들어 LPG 수입가격은 거의 매달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판가스는 1월 870달러로 크게 올랐다가 2월 800달러로 떨어졌으나, 3월 820달러, 4월 805달러, 5월 845

달러, 6월 895달러, 7월 905달러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부탄가스도 1월 875달러에서 2월 805달러로 하락했다가 3월 825달러, 4월 815달러, 5월 860달러, 6월 920달

러, 7월 950달러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주요 수입기업인 E1 관계자는 “2007년 월평균 프로판가스 수입가격이 600달러, 부탄가스는 617달러였

던 점에 견주어볼 때 2008년 LPG 수입가격의 상승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LPG 수입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가스업계는 LPG 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국내 공급 LPG 가격을 6월에 이어 7월에도 올렸다.

LPG를 수입해 국내 공급하는 SK가스와 E1 등은 7월 LPG공급가격을 kg당 70원 안팎 올렸다.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당 62원 오른 1315원에, 부탄가스는 74원 오른 1685원에 각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E1은 프로판가스는 62원 인상된 1313원으로, 부탄가스는 69원 오른 1685원으로 공급가격을 올렸다.

수입원유를 정제해 LPG를 제조, 국내 공급하는 GS칼텍스도 프로판가스는 62원 오른 1294원으로, 부탄가스

는 74원 오른 1681원으로 올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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